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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외 固有漢字

南 훌 鉉

(단국대 교수 • 국어 학) 

1. 序 급 

#훌강:는 表훌‘文rjζ 또는 表-語文'f:라고 한다. 中國l팝의 單옆나 形態素를 表

記한다는 점에서는 表語文字인데，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는 다른 숍이나 다 

른 방법(예컨대 링I/)ξ로 얽으연서 같은 뭇을 나타내고 있는 정에서 表훨; 

文字가 된다. 

單語냐 形J뺑素는 音聲과 뭇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文字는 여기에 視

짧的언 形態.가 가혜지므로 表語文字는 字形， 字音， 字意의 結合으로 이루 

어진다. 이를 중국에서는 文字의 三要素라고 한다. 韓國의 固有漢字라고 

하연 이 三훌素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이 중국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 

을 가리킨다. 그러나 文字의 특성은 字形에 있고 字音과 字意의 특수성도 

字形율 중심 으로 하여 훌움議하게 되 므로 固有漢字의 特性도 字形융 중심 으 

로 하여 논의하게 된다. 

表폼文字인 漢字는 한 글자가 한 單語나 形應素를 나타내므로 이론적으 

로는 그 言語에서 사용되는 單語나 形態素의 수만큼 글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 캠점 增加하께 마련이다. 그리하여 漢代의 說

文解字에는 9.000 여 자가 설리는데 그쳤지만淸代의 康熙字典에는 50.000 

여 자나 실리게 된 것이다. 글자의 수가 이와 같이 많게 되연 자연 글자들 

간의 변멸을 위하여서도 훌l數가 복잡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六홉의 原理에 의하여 체계척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배우고 익혀 사용 

하는 데는 여간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를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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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따字 내지는 異體字가 생겨닮다. 또 漢字는 單훌節 

lfli안 中園폼의 특생 융 반영 하여 하나의 글자가 한 홉節올 나타내 는 音節

文=f.:o171 도 하다‘ 漢字가 가진 이러한 특생에다 轉園的 특생。l 加味되어 

만들어진 것이 韓國의 固有훌훌字이다. 따라서 우리의 固有趣字라고 하더라 

도 넓은 意味의 짧字이치 그와 동렬어진 별개의 문자는 아니다. 

혈字 • 漢文은 아주 이른 시기에 이 땅에 輪入되어 사용되었다. 아마도 

!셋 ~g짧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셔 사~용되었떤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하여 19 세커까지는 우리 先人들의 文語生活의 中心을 이루면서 오랫 

동안 지속척으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의 文語生活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연서 사용되고 있다. 漢字률 接하게 원 민족 가운데는 漢字의 

構成原理를 용용하여 그들의 독특한 文字률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핏판文字， 女훌훌文字， 西夏文字가 그것。l 다. 그러나 우리는 漢字 • 漢文을 

받아플여 厭形대 로 사용하여 왔다. 우리 先人들은 이 文字률 外園의 文字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文字롤 통하여 聖人들의 가르챔 올 배 웠고 수준 

높은 文學作品을 ·줄길 수도 있었다. 또 당시는 漢文이 園際的언 言語여셔 

중국은 물론 훗뀌. 女휩， 훌古. B 本 둥 여러 나라와의 의사 소통도 이것 

으로 이루어졌었마. 口語로는 뭇01 통하지 않아도 薰文으로는 뭇이 롱하 

였던 것이다. 따라셔 당시의 數養人들은 漢文올 당연히 배휘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혜하였고 또 이러한 文字生活율 통하여 우리의 文化가 높 

은 水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先人들은 鍵文융 통하여 수준 높윤 文語生活율 하는 한현 漢字의 

휴고} 훨1[울 이용하여 우리말을 表記하는 방법올 발전시켰다‘ 鄭:rL， 更讀，

口끓， 固有名詞表記라 불라는 {홉字表記가 그것이다. 

f홉字表記가 발달하는 배정에는 題文의 형훌習方法 내지는 그 홈않이 중요 

한 구실율 하였떤 것이다. 오늘날의 趣文독법은 漢文올 그 語I順에 따라 

읽으연서 句훌에 혜당하는 곳에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률 보충하여 얽는 

l順讀口뚫이치만， 이려한 폼法이 발달하기 01 장에는 漢文율 우리말로 새져 

서 읽는 釋讀口끓이 보펀화되어 있었다. 이려함 홈法이 우리말 훌記에 웅 

용되어 鄭tL과 更讀가 발달했던 것이다‘ 漢文讀法。1 R圓讀口앓로 바뀐 것은 

고려 중엽 이후인 것으로 믿어진다‘ 漢文의 훌法아 이와 같이 바뀌었는례 

도 借字表記法윤 옛관슐에 따라 19 세기말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여기어l 

사용되헨 漢字(借字)가 독특환 홈홉과 字形올 갖게 된다. 이것아 우리의 

l웹有團字률 이루는례 중요한 -寶올 담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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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구체적인 事例률 통하여 固有漢字가 어떻게 생겨냐서 어명게 사 

용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rr . 合字에 의한 固有漢字

東國lE융업 ff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용렬 한 스승과 세 속의 隔~l들이 反切法을 올라서 짧뼈의 훌m흘 혼동하고 字

빠가 서로 "1 슷함윷 잉하여 같은 용융 얀플고 前代의 避짧로 인해서 他홉융 벌 

려었다. 때 로는 두 자흘 合해서 한 자흘 만를고 때로는 -홉융 나누어서 둘융 

만들었다. 때로는 다른 글자를 f홉用하기도 하고 點훌j올 加減하기도 하였다. 때 

로는 漢音에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洛語에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字-ru에 

있어서 -t:홉의 淸潤과 四聲이 모두 변합아 있었다， 

이는 우리의 漢字音이 힘k傳된 겸위를 밝힌 다음 그 是正의 펼요성을 강 

조하고자 한 글이다. 이 가운데 두 자를 함해서 한 글자를 만들었다는 대 

목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러한 合字法은 우리의 漢字使用에서 매우 오랜 

傳統을 가진 것ξ로 이로 인해 새로운 漢字가 만들어진 예가 많다-

萬機횟훨(財·用編 二， 田結)에서는 짧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早田과 水田율 통틀어 田이라 일컴는다. (지금은 휠田을 일컬어 田이라 하고 

水田융 일뀔어 짧이 라 한다. 짧은 본래 그 글자가 없었는데 두 글자를 이어 써서 

한 글자툴 만들었고 그것이 짧의 자형에 가까우므로 그 音을 벌어 쓰는 것이다. ) 

이는 水田율 嚴혈로 이어 써서 짧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의 모양이 홉과 

비슷하여 짧의 음을 따서 ‘답’이라고 읽게 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 글자 

는 三國遺事(卷二， 짧洛國記)에 新짧햄이라는地名表記에 사용되었고그註 

에 “짧은 (짝文이다”라고 하여 이 글자가 世%에서 造字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는 또 짧자의 사용이 이미 고려 중엽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을 것A로 추측펀다. 

萬機홍동覺의 같운 조항에서 大豆가 太로 된 것도 짧과 같은 것이라 하였 

다. 更讀便훨에셔는 “세속에서 黃豆를 太라고 한다. 黃豆는 콩 가운데서 

큰 것이므로 大자의 밑에 콩의 모양을 본 몬 첩을 붙인 것이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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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太자가 콩을 뭇하게 완 경위를 셜영하였다. 이 太자는 大東題府群玉에 

‘東A呼효日太 方言也’라 하였다. 이는 說햄를 인용한 것인데 說뿜는 ~ 

類林類事를 옮겨적은 것이나 콩을 太라고 한 것은 이마 12 세기초에도 사 

용되었던 것엄을 추청할 수 있다. 日本 1E홉Ij院에 보존원 第二新羅文書는 

8 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大豆의 表記가 두 번 나온 

다. 한 번은 豆자가 正字로 쓰였고 한 번은 大자 볕에 곡션으로 ‘之’자 

와 같이 써서 앞 뒤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는 大豆를 표기한 것임을 확인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 보연 大豆도 짧의 경우와 같이 두 글자를 

이어 써셔 한 글자롤 만들었고 그 다음 豆자률 흘려 쓰던 것이 검드로 바 

뀌어 太자가 된 것￡로 추측된다. 점이 콩을 象形한 것이라는 견해는 후 

대인이 附會한 洛說로 생각되는 것이다. 

萬機홈훨에는 ‘六훗lJ4’의 註에 “%稱 六ì:Ut"라고 하였다(財用編 죠) . 갖 

자가 ‘주비’로 읽힘을 보여주는 註이다. 또 “百負가 結이 되고 八結아 한 

夫가 되는데 夫는 ‘롯’ 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財用編 二， 田結) 즉 八結

이 한 ‘주벼’가 된다는 뭇이다. 또 훗가 ‘주비’로 읽히게 된 과정에 대하여 

結夫의 夫는 夫자의 외에 6월標률 덧붙이어 쓰던 것이 夫가 園願에 이어져셔 

갖가 되었다. 世혐에서 이흘 ‘注非(주닝]) 훗’라고 한다. 

고 하였다. 이는 結夫(주비)의 표시로 夫자 위에 0표를 하던 것이 字形

A로 굳어져 훗자와 같게 되었으므로 훗자를 ‘주비 의’라고 한다는 것이 

다. 이는 짧字 ‘突’ 가 ‘주비’라는 우리 固有의 訓을 갖게 된 경위를 밝힌 

것이다 ‘주비’라는 단어는 15 세기에도 드물게 쓰였고 후대 문헌에선 발 

견되지 않는 것ξ로 보아 ‘주비 의(훗)’자의 성립도 15 세기 이천에 이루 

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짧， 太， 훗 들이 成立된 경위를 종합해 보연 이들은 많存의 漢字와 

는 무관한 과갱올 밟아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진 字形이 기존의 한자와 비 

슷하거나 일치하기 때문에 ‘답. 태， 의’ 둥과 같은 讀音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려한 홉音윤 후대에 와서 붙여진 것이고 이 글자들 

이 성립되던 당시에는 讀홉이 없이 힘11讀만 되었던 것￡로 생각된다. ‘짧’， 

‘太’ 의 경 우는 그 림11이 單音節語인 ‘논’ , ‘롱’ 이 었으므로 이 것 이 두 글자 

를 한 글자로 축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글자들은 公私文홈와 같은 實用文에 주로 쓰이고 詩文과 같은 正格

의 漢文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01 러한 行政文홉는 간연과 신속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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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니 빼後文服에서 辦別만 되연 반드시 표字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쓰고 원기에 불펀이 없으연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寶用文에서 슴字가 사용된 예는 멸리 三園첼代까지 소급된다. 591 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慶州 南山新城牌에는 다음과 같은 合字의 예가 

나온다. 

홍(大송) 쩔(小舍) 후(上千) 핍(-야 R(-.R) 흉(大烏) 
꿇(小烏) 大(上^-)

이들은 官階名과 職責名에 한하여 나타나는데 統一新羅}하f'Ç;와 i많麗初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홉 (大舍) (新羅華嚴짧짧造成記. 755) 

쫓(乃末) 횟(功夫) (永川 i體陣貞元銘. 798) 

쫓(乃末) 밸(伯土)(新羅빼林院홉옳. 804) 

짖(大等) 쫓(大末) 쫓(乃末)(興法츄g호大댐i짧牌陰記. 940) 

중 (大뽑) 쫓(大末) (뼈頭좋團쑤記. 962) 

華嚴寫*Æ造成記에 쓰인 大舍의 合字는 두 글자가 混橋되연서 한 획이 

줄어들어 새로운 字形이 생겨났다. 

木은 等자의 草홉體에서 변형된 것ξ로 三國時代부터 흔히 사용되어 오 

던 것이다. 이것이 大자와 合字됩으로써 역시 새로운 자형이 생겨났다. 

이 合字들은 같은 글 안에서도 合字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여 그 

字形이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官階名이나 職名이 바뀌연서 이 

러한 자체들은 없어졌다. 그러나 후대로 오연서 이러한 合字가 하냐의 자 

체로 굳어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였다. 쫓는 홈麗史(元宗 15 年)에도 쓰 

였고 大明律直解(工律)와 經國大뺏工典)에는 쫓(恐夫)와 같이 새로운 자 
체로 만들어져 쓰였다. 

漢字를 벌어 우리말올 표거하는 借字表記法에선 단순히 漢字의 音과 휠11 

만올 빌리는 것이 아니라. 表意뾰올 加味하여 차용하는경우가흔히 있다. 

獅쨌救急方의 예를 보연 石決明의 뼈名 ‘생보’는 ‘生包’로 쓰연 될 것인 

데 이것이 海塵物이므로 ‘包’자에 意符 魚를덧붙여서 ‘題’로표기하였다. 

짧효의 뼈名도 ‘伊Z每’와 ‘伊Z悔’로 표기하였는데 後者의 梅는 ‘每’에 

意符 ‘木’을 덧붙여 쓴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를 假字(表音字)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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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도 表意性을 덧붙이는 경향은 새로운 固有漢字를 만드는 데도 나타난 

다. 長姓의 性은 生A로 써도 충분한 것임에도 意符 ‘木’을 덧붙였다. 이 

와 같이 하여 固有漢字 ‘性’자가 만들어졌는데 漢字의 構成原理에서 보연 

形’월字이다. 이러한 댄l有漢字의 形聲字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앓貝房 

之進， 힘字쨌 창조. ) 

t.Ii(고개 첨) 7/t(갯벌 밸) 황(영소 천) g￥(소내장 양) 

빼(홈퉁 명) 홈(고리 오) !J(가울치 갱) fl;C배우리 종) 

!t(망둥이 앙) 옳(거 루 거 ) 빼(밥돌 박) 옳(션단 션) 

짧(돈피 돈) 옳(좀 소) 맴(민어 회) 觸(줄칼 한) 

뿔(대야 션) 협(의대 대) 훌(괴목 구) 훌(훗창 장) 

짧(상치 상) 

(킹11과 홉윤 필자가 현대어로 달았옴. ) 

이 가운데 짧는 麻자를 훈으로 읽어 ‘상’音을 취하고 여기에 慧符 ‘魚’

를 붙인 것이다. ~훌字의 音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힘11도 밸리어 固有漢

字의 音￡로 상은 첨이 특이하다. 倫， 흩r. 훌， 붙피， 鎭 둥은 왜 그러한 聲

흡을 취하재 되었는지 미상이다- 아마도 역사척인 변천 과청을 거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례로 觸자는 ‘거홈한’ 이란 옛말이 있어서 그 끝 음철 ‘한’ 

에 맞추어 ‘閔’을 취하고 意符률 붙인 것이지만 지금은 이 말이 없어져 

訓과 音이 동떨어지게 된 것이 참고된다. 

다음의 漢字들은 中國에도 있는 漢字이다. 그러나 그 한자와는 전연 관 

계없이 한국의 독특한 촬、味를 가지고 있고 힘11과 音이 形聲의 原理를 나타 

내고 있어 韓國의 固有樓字에 속하는 것이다. 

樞(둘보 보) 홈(횟가지 외) 健(박달나무 달) 

薰(표고버섯 표) 細(윤혜신 온) 뼈(연어 연) 

이밖에 形聲字에 가까운 것으로播자가 있다. 이는 ‘탱자 탱’자인데 짧 

뺏훌成方(1433)에 처옴 쓰인 것이다. 이 글자는 中國에서 률의 일종을 나 

타내는 漢字 根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樓의 옴은 ‘장’이어서 ‘팅’읍 

올 나타낼 수 없으므로 비슷한 글자인 張자에 木을 더하여 造字한 固有훌 

字이다. 

三國史記(地理誌 뮤城)에 효자가 쓰이고 있다. 이 글자도 形聲에 의한 

固有훌字로 믿어지치만 그렇게 쓰게 된 경위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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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팎生活의 주류률 漢文이 이 루번 시 대 에 會훨‘에 의 하여 造·양:된 E퇴有漢 

字it 없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漢字가 알려져 있다. 

짧(붉윤 흙 척) 채t(사다리 벼) 짜(정곡 수) 

이 가운데 챔、자는 未의 古힘If안 ‘쉬’의 전-울 讀 if으로 상은 것이어서 離의 

裵 f‘f과 함께 r:ß"5[釋讀의 化石을 보여 추는 것이다. 

m‘ 省‘劃j어l 의한 固有漢字

漢字는 복참한 字웰j을 가진 文字이 어 서 표字대 로 쓰자연 시 간파 노력 올 

요구하는 글자이다‘ 그리하여 격식을 갖주지 않아도 우방한 寶‘用文이나 

개인척인 빼忘에서는 字짧tl을 생략하여 사용하는 관숨이 일찍부터 있어 왔 

다. 이 생략은 한 두 획율 생략하는 것에셔부터 거의 모든 획올 생략해 버 

리고 한 두 획만 남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청하지가 않고 그 밖에도 변 

체자를 사용하는 등 단순하지가 않￡나 오랫동안 사용해 오는 동안에 어 

느 정도 그 자행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형은 근래에 와서는 거의 

없어졌￡나 옛 사람들의 手앓올 상피다 보면 매우 넓은 범위에셔 사용되 

었음올 확안할 수 있다. 

펼자는 바록 朝解朝 후기， 17 세기 이후의 것이긴 하지만 숭려들이 개 

엔의 備忘을 위하여 佛盡에 記入한 참繹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省쐐字 

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 

(A) .iE!혼외 윗부분을 흩111한 것 

(1) 폴(章 (2) ~(題 (3) 뿜〈뼈 (4) 떤 (懶 (5) 빠(뼈) 

(6) -'-, 건 (흙) (7) 훗 (癡) (8) 옮(惠 (9) 뾰 (願(10) IJn ( 嚴〕

(11) 면(햄(12) 효〈頭) (13) 角(解(14) 加(迎)

※ 안의 글자가 正字입 . 

이 省‘빼'.[’들은 한 책에 한 두 번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 

람이 써 넣은 두 책 이상에 쓰얀 것이다. 이 가운데 (5)외 構자의 省훌j字 

는 오른쪽야 }lt로 된 것이 특이하지만 이는 “에 한 획올 더 내려 그윤 

것이 아닌가 한다. (11)--(14)는 形聲字의 聲符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냥 

고그 뒤의 意符는 省郵j된 것인데 이는 表音字에 慧符률 챔 71:한 造字(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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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對照를 이루는 자형이다. 

(B) iE좋의 앞부붐을 쏠삐한 것. 

(1) g (能) (2) 홍 (fj) (3) 좋(홉) (4) 포(짧) 

(5) 훌(짧) (6) -t(훌) (7) 훌(緣) (8) 풍(錄) 

(9) 몹(謂) (1 0) 失(훗. .) (11) 里(理) (1 2) 舍(擔)
(1 3) 吉(結) (14) 業(棄) (1 5) 全(옳) (1 6) 쩌(物) 

(1 7) 辰(훌) (1 8) 帝(짧〕 (1 9) 흠(좀) (20) 票(훌) 
(2 1) 혼(짧) (22) 용(總) (23) 파. 갚(훌) (24) 죠(짧) 

(1), (2)는 독립한 文字로서는 쓰이지 않는 글자이지만 숭려들 사이에 

서는 널리 사용되었먼 글자이다. (3) , (4) , (5)는 표字의 짧符에 해당하는 

부분을 딴 것이지만 변형된 것이다. (6)에서 (22)까지는 正字의 聲符만을 

따셔 쓴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독립한 文字로서 사용되는 글자들이므로 

fiIiJ有漢字가 될 수는 없다. (23) , (24)는 中國에서도 洛字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4)는 永泰二年없石昆盧選那佛造像記(766)의 更讀文에도 

쓰이고 있어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어 온 자형이다. 

(C) 표좋의 중간부분옳 쏠삐한 것 

(1) 젊 (쾌 (2) 해(勝 (3) i't. ì!\(滅(4) 흥(찢 (5) f\.(짧) 

이 字形은 (A) , (B) 항에 비하여 척은 펀이다.(1)파 (2)는 康熙字典에 

올라 있A나 뜻아 전연 다른 것이어서 이와는 다흔 글자이다. (2)는 또 

形빨에 의한 造字로， (3)은 會意에 의한 造字로 볼 수도 있으나 그 正추 

에서 온 것이 분명하므로 이 항에 넣는다.(4)와 (5)는 전형척인 우리의 

댄有한 字形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5)는 재방변(t)과 是의 略

體字 κ、를 합한 것이어서 주옥된다. 是의 略짧字는 口앓에서 쓰이는 것을 

이용한 것이므로 우리의 문화척 배경이 없이는 이러한 字形이 이루어칠 

수 없는 것이다‘ 

(D) 훌 他

(I) 뽕(羅) 

(5) J I (行)
(2) H (固， 國 (3) :1)::(聚)

(6) 셔 (쩌) 

(4) 木(뿔) 

(1)은 中國의 힘字로는 용와 같은 字形이 &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 션 



104 국어생활 ’ 89 여룡(제 17호) 

이 字形이 일찍부터 쓰였다 이 字形에서 앞부분율 省훌j한 ‘Ä’자가 13 

세기 중엽의 獅藥救急方에 이미 쓰였고 이 글자의 앞부분을 또 省훌j한 

‘ • ’자가 고려시대의 口앓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2)는 ‘國’자의 洛字인 

댐에서 큰입구자를 작은입구자로 바꾼 것이다. 한결 칸펀한 자형이다. 

(3)은 쨌자의 本字인샤A차를 변형시킨 것이다. 이러한 字形은 중국에서도 

쓰였음칙하다. (4)는 等자의 草훌뼈를 直線化한 것이 다. 이 미 프園時代 

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인데 朝，群朝末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5)도 行자의 

핸훔體를 單純化시 킨 것 이 다. 이 字形이 바탕이 되어 (6)의 자형 이 나온 

것이다. (4). (5)는 중국에서도 쓰임직한 것이지만 (6)은 우리의 固有한 
字形인 것으로 생각완다. 

이러한 省劉字들의 사용은 매우 이른 時期부터 사용되었었을 것으로 믿 

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古代의 古文書나 書籍이 거의 다 湮澈되어 자 

세 한 쓰임 을 파악하기 어 렵 다. 다만 지 난해 (1988) 흙珍에 서 발견펀 뼈，W 

의 新羅牌에서 謂의 省團j字인 ‘젊’ 와 條의 省홉j字인 ‘총’ 롤 확인할 수 있 

어서 이러한 省團j字의 역사가 매우 오랜 것임올 알 수 있다. 이 E뽑는 524 

年(法興王 11 年)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되는 新羅 最古의 輔의 하나 

이다. 

佛家에서는 이들 省劃추들을 合’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朝蘇朝 後期의 

佛뽑에 서 I훌認한 것A로는 

효(홉$훌) ￥\(홈提) 

의 두 가지가 있다- 효은 均如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이 

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省훌j字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中園에서도 이 

러한 字形들이 일쩍부허 사용되어 왔다. 몇몇 예들율 소개하연 다용과 갇 

다. 

(A) 용(號) 予(짧) 홈(훌) 총(殺) 뽕(뼈) 

(B) 웅(餘) 와(~) 훈〈뾰) 훌(復) 內(納)

(C) 또(壓) 츄(훌) 홈(흩~총(없) 큐(황) 

(A)는 뒷부분의 획을， (B)는 앞부분의 획을. (C)는 중간부분의 획올 

생략한 것이어서 우리의 省훌j字들과 같은 原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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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省뾰j字들이 사용되었었음이 알 

려져 있다. 6 세기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隔田八뼈神社의 ~鏡에 ~과 鏡

의 省、핸l字로 믿어지는 同과 竟이 쓰였고 8 세커초의 文홉에 후의 省뾰|’{é. 

‘Á' 가 쓰였다고 한다. 9 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갱되는 東大촉짧때 

文챔에는 

.fl(뽑) ~~: (熾悔) 1!: UH흉) -:-.:.:(볕찢) 

과 같은 省쐐J'{:와 그 {t.~가 쓰였다. 12 세기에 이루어진 I.篇!M{ 類聚名

흉HÞ‘에는 

才(於) ..... (홉) L(힘11) 링(짧) 1(從) I.t-(物) 未(써 1) 

Î(뺀) 훌(漢) i끽i(語) 朱(珠) 彦(뼈) 훨(훌) 

과 같은 省빼‘j:가 쓰였다. (훌훌삽i ， 1981 , p.1 1I 以下 흉照) 

이로 보연 韓 · 中 · 日 三國이 비록 구체적인 자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다 하더라도 같은 原理에 의하여 省않u字들을 사용해 왔고 그 사용 연대도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그 題古牌의 하나인 6 세기 

초의 牌文에까지 소급됩은 놀라운 일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省뾰|字들은 비 교척 그 표字들을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石文이나 古文홉들을 대하게 되연 전연 이해할 수 

없는 찢體字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E자는 三國빠代의 &石文에서부태 13 세기 중엽 의 ~藥救急方에 까지의 

쩔用文에서 사용되어 용 것이다. 이 字形은 字典에도 올라 있지 않은 ’F 
形인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巴자로 정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 

이 고중한 바로는 包차에서 변한 異꿇字임이 밝혀졌다. 최근 日本의 奈良

市 長野王의 ιß1:; 遺址에서 발견된 木簡에서는 願자를 뾰로 쓴 것이 발견 

되었다. 已자가 包자에서 변형된 것을 보여 주는 단척인 자료이다. 

~歌와 口옆에서 사용되고 있는 F자는 어떤 과청을 거쳐 ‘ E ’즙을 나 

타내게 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三國遺事의 彈動仙花 未F郞 협慧gjfj (卷三)

에서는 힘智王 매에 렴훨행bflJJ花라고 일컬어지던 未F郞에 대한 說렘가 있고 

이에 대한 說쉽의 말올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未는 뼈와 풀이 셔로 가깡고 P는 力파 形이 서로 비슷하다. 이에 그 近따함 

으로 말미암아 (뼈뼈仙花와 未P郞。]) 서로 t훌迷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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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자의 형성이 ‘動→力→F’의 과청을 밟은 것임을 간첩척으로 말 

한 것이다. ~짧:tL ， 口옆의 ‘F’자가 ‘ E ’음을 나타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省빼과 變形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미 一然의 시대에도 그 

정확한 고중을 하기 어려워 說者의 말을 인용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新羅홍흩嚴~:i;*힐造·成응è(755)와 若木탱뺏좋造i용記에는 人名의 훌記에 ‘莫’

‘횟’과 같은 字形이 나옹다. 이는 店l有名詞表記에만 사용된 글자이어서 

어떤 글자의 異體字(省짧l字)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世宗實錄地理

志 퉁의 댐有名詞表記에 사용된 ‘英’과 ‘莫’은 이 글자가 달리 정착된 것 

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이러한 자형들을 고증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省뾰j字들은 다음에 소개할 口품의 略體字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목된다. 

N. 借字表記와 固有漢字

{닙字表記法은 i횟文이 이 땅에 수입되어 보급된 다음 오래지 않아 발달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表，~è法은 뱃字 . i횟文과 분리되어 獨自的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漢字 · 뼈文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였 

다. 따라서 땀字表記法에 서 사용한 文字는 漢字와 分離시 켜 m.‘字라고 할 

수도 있￡나， 이 表æì용이 i떳추 · 셋文에 의지하여 발달되고 사용되었으므 

로 넓은 의마의 뼈字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I꾀有I쫓l字라고 일컬어지는 

글자율은 거의가 다 倍字表記法에서 造字왼 것이므로 이 글자들이 비록 

않文文服 속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借字表記法을 떠나서 따l有t햇字를 논하 

기는 어렵다‘ 

{g.字表記法은 1 ，1;1 有名詞表記， 更讀， 鄭:f'L， 口앓로 나쉰다. 이들 각 表記

法에서 팬l有漢강:는 造字되고 사용되었다. 앞에서 보아온 固有漢字플은 E꾀 

컴‘名詞表·記와 훗讀에 관계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口뚫은 略e字를 사용 

하는 것이 그 특정이고 이 字形이 固有漢字를 만드는 데도 간여하였으므 

로 이에 대한 이해가 파l有漢字를 이해하는 데 도용을 준다. 

口 앓의 略體字들은 표字의 휴훌홉g훌에서 따오느냐 草書體에 서 따오느냐의 

구별이 있고， 正字의 앞부분을 따느냐 뒷부분을 따느냐의 구별이 었다. 

현재 略體字가 쓰인 最古의 口옳은 훌譯仁王經繹讀口옳인데 여기에 쓰인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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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略뻐字틀은 주로 손으로 써 넣는 記入tt에 쓰인다. 記入!止는 私

的언 學習을 위하여 써 넣는 것이므로 이러한 略體字가 쓰이는 것이다. 公

的언 性格올 며는 印빼物에 들어가는 印빼단는 略體字롤 표字로 고치는 

것이 原則이다. 이것은 벼록 略體字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표字와 關係를 맺고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자에 따라 

서는 이러한 關係가 끊어져서 略體字의 IE字를 찾올 수 없는 예가 생겨난 

다. F( c.) 자의 쟁자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짧짧仁王經口 

앓에 쓰인 

Jy(마) 수(리) =(과) 처( ? ) 
牙C?) U?) 

와 같은 글자들의 청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q 앓이 연 

대적으로 다른 口찮보다 훨씬 앞셔 있어 이 口앓과 맥락을 지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예문이기도 하지만 F자의 경우와 같이 이미 13 세기에도 청 

자와의 맥 락이 끊어져서 밝힐 수 없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Y(마)자는 

이 口많 이외에 獅뺏救急‘方에도 사용되었고 후대의 固有名詞表記에도 자 

주 사용된 것인데 그 갱자와의 관계가 끊어져 결국은 固有漢字의 벙주에 

툴게 된 것이다. 이 口옆과 更찮 뼈;j:L어r 쓰인 ‘*’도 왜 ‘톨’로 얽혀야 

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口試의 略體字는 그것이 언제나 표字로 되돌 

아 갈 수 있다는 정에서 固有뺏字가 될 수 없으나 正字와의 맥락아 끊어 

진 특수한 자형율운 古文홈나 漢文文服에도 사용되므로 결국 rnl有漢字의 

범주에 들게 된다. 

口품과 훗讀에 쓰이던 글자들이 合깜되어 특수한 자행을 만드는 예가 

있다. 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쩔(강) 

짧(꿋) 

뿔(강) 

맴(풍) 

잃(갓) 홈 (곱) 

값(뿐) 

햄(산) 뽑(훈) 

이들은 古文혐나 佛事의 施主軟과 같은 데서 우리의 Iúl有핍들을 표기하 

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r;m有漢字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合字의 원 

칙은 간단하여 終많을 표기하는 借字들을 初 · 中聲을 나타내는 借字에 이 

어 쓴 것과 λ系 合用~書를 나타내기 위하여 人음올 나타내는 ‘~I::’자를 

덧붙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 글자가 한 音節올 나타내도록 합자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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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階名이나 職名올 나타내는 借字들올 合字한 홉農時代 이전의 合字들과 

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자형은 初· 中 • 終聲을 모아서 音節單位로 

표기하는 한글의 표기법올 본푼 것이므로 한글 창쩨 이후에 나타나는 것￡ 

로 믿어진다. 이 글자들은 漢字롤 넓은 의미로 불 혜 固有漢字라고 할 수 

있으나. 固有語률 表記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 表音만 있고 表意는 없으므 

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漢字라고 하기가 어혀운 것이다. 

V. 結 를표 
Q口

이상에서 固有漢字라고 일캘어져 오먼 文字들에 대하여 개괄하여 보았 

다. 이 글에셔는 固有漢字들의 목록올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 

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자형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제까지 검토한 내용을 갱리하연 固有漢字는 漢文文服에 쓰이는 우리 

말을 表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넓 

은 의미에서는 漢字의 법주에 냄어도 우방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借강: 

의 벙위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 先A들이 사용한 文字들올 漢字와 한 

글로 兩分하연 固有漢字는 漢字의 뱅주에 들 수밖에 없지만， 이를 漢字，

借字， 한글로 三分하연 固有薦字는 借字의 범주에 낼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따라 固有漢字가 現代의 文字生活에서 왜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가 하 

는 물음에 대한 해당도 자동척 o 로 나오게 된다. 혐채 우리의 文字生活은 

한글과 漢字의 두 운자 체계률 사용하고 借字表記法은 이미 오래 전에 소 

멸하였기 혜문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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